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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젊었을 때 하세요.             15-07-27a

관광 문화가 한인동포사회처럼 발단된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관광 회사의 관광단에 끼어 국내와 외국에 관광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 여행은 부부가 함께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 다녀 오는 것이 좋습니다. 색다른 경치와 문화에 젖어보면서 다정히 견해와 탄복을 교환하는 부부는 나이에 상관 없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처럼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오르락 길을 오르기도 하고 좁은길을 서로 부축하면서 걷다보년 나이드신 부부들도 자연스럽게 팔을 끼거나 손을 잡고 다니게 마련입니다.


수년 전에 유타주의 아치스 국립공원에 관광을 갔었을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50여명의 일행중에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어찌나도 부군의 시중울 잘 드시는지 일행이 모두 부러워 했습니다. 남편의 일거수 이투족을 도우면 부추기면서 여러 관광 명소를 다녔습니다.  유타주의 아치스 공원에서 괴암절경을 구경하면서 즐겁게 걷고 있었을 때 위에 말한 정다운 부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 제 남편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그분의 남편이 기억을 상실한 분인 줄을 몰랐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남편되시는 분은 한국의 무역관장도 역임하신 분이었는데 심장병을 앓다가 기억을 다 상실해 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갔을 때도 네바다와 유타주의 광야를 달릴 때도 그 남편되시는 분은 유렵을 여행하고 있는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기억을 상실한 그 분은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자기의 아내인 것도 몰랐고 도와주는 여자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밤에 호텔에서 들어 가면 남편되시는 분이 이제 자기는 취침을 해야 되니 아줌마는 나가 달라고 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상실한 분이 아치스 공원을 같이 걷고 있는 동안 갑자기 기억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같이 간 일행은 너무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배를 보면서 축하를 했음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관광여행을 한 것이 그분의 기억을 회복시켰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9월에 유렵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제 칼럼을 스폰서하시는 관광회사의 주선과 호의를 힘입어서 영국, 프랑스, 제네바, 및 이탤리를 다녀왔습니다. 관광한 경치나 문화도 물론 오랜 기억거리이겠습니다만 같이 동행하면서 친해진 동료들이 더욱 값진 소득이었습니다. 70명 정도가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10일 간 여행을 했습니단 저는 남가주에서 오신 세쌍의 잉꼬부부들과 일행이 되어 다녔습니다. 세쌍의 동료 관광객들은 모두 50대인데 어쩌면 그렇게 서로 다정한지 홀애비인 저는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 여행을 마친 후에도 그 중의 한분의 집에 모여 재미있는 식사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세쌍의 부부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이웃에 살면서 친 형제처럼 어울려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스므살만 적었어도 그들과 모든 행동에 합세를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그  그릅은 남가주의 동부지역의 골푸모임 회원들이었습니다. 15-6명 되는 그 구릅은 관광의 시작부터 끝 까지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이야기를 교환하면서 흥겨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다 제2 또는 제 3의 신혼 여행을 하고 있는 분들 같았습니다. 그 중에도 70이 넘으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셨는데 그 중 네분은 걷기에 힘이 든다고 하시면서 몽마르트 같은 유명지에 가보지 못하고 버스에 남아계셨습니다. 그 먼곳에 그 많은 여비를 내고 관광을 왔으면서 세계적인 유적지나 명소를 구경할 기운이 없으신 것을 보고 “젊은이 들이여, 아직 다리와 몸이 건강 할 때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끝  

